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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봄, 딸기의 계절입니다. 신선한 딸기를 쿠팡 새벽배송으로 받고자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쿠팡의 딸기 매입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12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600톤의 딸기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
습니다. 지방 딸기 농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지요. 이상기후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도 쿠팡으로 판로 개척
에 성공한 딸기 농가 이야기를 영상으로 살펴보세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권용범 님

“올해는 진짜 춤이 절로 나옵니다. 저희 밀양 농가가 쿠팡 덕분에 전국 소비자랑 연결됐다 아닙니까. 이게 왜 대박인지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딸기는 2~3일이면 물러버리기 때문에 서울이나 먼 거리로는 (온라인 배송을) 감히 엄두를 못 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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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마트나 도매업체에 납품했는데 판로도 한정적인 데다가 작년에는 최고 더위가 와서 모종도 다 죽었거든요. 그나마 있던 농
민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하우스에서 당일 수확한 이 신선한 딸기를 빠르면 반나절 만에 고객 집까지 배송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쿠팡 덕분에 처음으로 온라인 유통 시작한 농가들이 많아요. 저 같은 농민들은 든든합니다!”

전라남도 영암시 ‘제이드가든’ 심석보 대표님

“우리 전남 딸기 농가 분들도 쿠팡 덕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쿠팡 산지직송이 저희 농가들 입장에선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보
통 마트에선 딸기를 상온 진열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는 품질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진열하는 공간도
점점 작아지고요.



근데 쿠팡은 다르죠. 산지에서 신선한 상태 그대로 하루 만에 (딸기가) 배송되니까 품질 이슈도 없고, 판로도 더 확대됐으니까 쿠팡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올해는 쿠팡이 더 많은 딸기를 매입해 준다고 해서 딸기 재배 면적을 2배나 늘렸습니다. 저희도 쿠팡
과 함께 성장해야죠.”

경남 밀양 ‘열매영농조합법인’은 “조합에 가입한 딸기 농가 173곳의 농민 1000명이 쿠팡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진출, 전국 소비자
를 확보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열매영농조합법인처럼 그동안 지역 도매업체나 마트 등과만 거래해 오다가 쿠팡으로 처음 온라
인 판로를 확대한 지방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다양한 지방 농가와 손을 잡아 이들의 판로 확대를 도우면서,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세요.

[보도자료] 쿠팡, 지방 딸기 농가 성장 돕는다�산지 2배 확대, 역대 최대 2600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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